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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3(렙쓰리) 소개

▶ Ref3(렙쓰리)란?

- Reference의 Extraction(추출) / Cross Check (교차) / Verify(검증)의 줄임말로서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의 교차율(크로스체크)과 인용의 빈도, 적합성을 확인하는 국내최초로 특허등록 

된 인용, 참고문헌 Solution입니다.

교차율이란 본문에서 사용한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교차율은 n:n 100%가 나와야 합니다.

교차된 인용
× 100 = 교차율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교차된 인용

* 본문에 인용을 표기했으면 참고문헌에도 표기를 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논리이며, 둘중 한곳에 표기가 

없으면 교차율에 반영됩니다. 교차율이 낮을수록 연구가치 하락됩니다.

▶ Ref3(렙쓰리)는 무엇을 해주는 프로그램인가요?

- 연구자가 놓칠수 있는 인용/참고문헌에 대한 오류, 누락, 실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게 하며, 

시간 기회비용을 줄여줍니다. 

- 피인용의 빈도, 참고문헌의 연도별 빈도 등을 검사하여 논문작성 및 논문지도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무분별한 인용을 표기해서 표절률을 조작하는 꼼수를 교차율로 보완/차단합니다.

- 인용 형식의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용형식의 규격화, 단일화를 지향합니다.

▶ Ref3(렙쓰리)는 표절프로그램과 뭐가 다른가요?

표절프로그램
인용교차프로그램

Ref3(렙쓰리)

문장 표절률 ○ ×

인용 교차율 × ○
전체인용/피인용/재인용 등 빈도 × ○

누락된 인용, 누락된 참고문헌 × ○

연구부정행위, 표절판정 주관적 판단 필요 객관적 판단 가능

참고문헌은 크게 내주(내각주), 각주, 미주 3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Ref3(렙쓰리)는 특히 

내주방식(APA Style 7판, Harverd Style 등)의 인용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체육학, 지구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서 사용됩니다.



조작이 가능한 표절률! 보완하기 위한 교차율!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예시

 * 제외 : 인용의 표기만 있다면 문장이 동일하더라도 표절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 

▶ 인용/출처 표시문장 “포함” 예시

 * 포함 : 인용의 표기가 있더라도 문장이 동일하면 표절률에 포함하라는 의미 

 

- 대부분의 대학은 인용/출처 표시문장을 “제외”하고 표절률을 검사하고 있으며,

표절프로그램은 인용의 표기만 있다면 모든 인용을 정상적인 인용으로 판단합니다.

인용의 표기가 틀렸거나, 참고문헌에 인용의 표시가 없어도 이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 이를 악용하면 재해석 없이 문장과 인용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100% 표절해도 표절률을 0%로 

인위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교차율은 100%를 권장하며 교차율이 낮다는 것은 이를 

악용했음을 증명합니다. 진화된 표절의 사례를 반증합니다.

- 문장과 인용까지 재해석 없이 사용하면 2차문헌표절에 해당합니다. 내용의 재해석이 되었어도 

해당 인용이 참고문헌에 없으면 고의성 여부 판단후 연구부정행위 or 사실상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누락이 100개 이상이라거나 %로 봤을때 50%도 안맞는 수준이라면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게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연구자들이 자주하는 실수

1. 지도과정에서 논문 내용과 인용의 상당수가 수정되었는데 참고문헌은 수정하지 않은 경우

(본문만 수정)

2. 선행논문을 참고하고 재해석해서 논문을 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의 작성은 논문의 

후반부에 별도로 작성해서 참고문헌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 (참고문헌 부실)

3. 선행논문과 선행논문이 참고한 인용까지를 내 논문에 표기하였지만 참고문헌에는 내가 읽은 

선행논문만을 표기하여 재인용 된 참고문헌의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 (재인용의 무지)

4. 선행논문을 재인용하면서 선행논문 인용의 저자명, 발행년의 오타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자의 출처 재확인 부실)

5. 특히 학위논문을 인용할때 본문에는 학위논문의 졸업년을 적고, 참고문헌에는 학위논문의 

수료년을 적는 경우 (RISS 데이터의 통일성)

6. 문서 작성과정에서 발행년을 2202로 적는 다거나 20222라고 적는 실수는 하는 경우

(문서작성의 실수)

7. APA형식등 학계에서 규정한 형식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표기를 잘못 적는 경우 

ex) (2022, 홍길동) (홍길동, 2020 등등) (형식이해 부족)

국민일보

 

한국일보

 



연구자들의 진화된 연구부정행위

1. 무분별하게 문장의 종결어미 “다.” 뒤 마다 (홍길동, 2020)과 같은 인용을 넣은 경우

(인용의 과다비중)

2. 쌍따옴표의 표기도 없고, 내용의 재해석 없이 문장과 인용까지 모두 자기의 것처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 (인용까지의 표절)

3. 참고문헌을 풍부하게 보이기 위해 본문에 사용하지 않은 인용을 참고문헌에 다수 표기한 경우

(참고문헌의 과다비중)

4. 표절률을 줄이고 지도교수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작게, 배경색과 같은 글씨로 숨기는 

경우 (악의적 표절)

5. 고문헌, 국외단행본 같은 구하기 어렵거나 찾을수 없는 문헌을 재인용의 표기 없이 

직접인용한것으로 표기하는 경우 (2차문헌 표절)

6. 본문에 인용을 수백여개 사용하였지만 해당 인용이 참고문헌에 50%이상 누락된 경우

(참고문헌 표기 부실)

7. 피인용자를 중심으로 한 논문이 아님에도 인용의 표기는 했더라도 동일한 피인용자의 인용을 

50건 이상 수차례 한 경우 (피인용 표절)

위 사례는 모두 인용의 표기는 하였지만 내용의 재해석이 없거나(2차문헌 표절)

재해석을 하였더라도 인용을 참고문헌에서 50%이상 누락했다면 미필적고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의 표기, 출처의 표기가 없다면 표절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교묘하게 피해나간 꼼수이며,

인용의 표기만 있다면 타인의 문장을 재해석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표절률의 맹점을 악용한 

꼼수입니다. 올바른 표절률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표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표절은 없다! 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표절률이 7%여도 표절일수 있고, 표절률이 70%여도 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센터 질의 응답

학위논문에서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되지 않고 상반되며, 인용/참고문헌의 

오류 누락이 다수 확인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1. 각주(내주) 등과 따옴표 사용 등 인용 표시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논문 

전체에서 인용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이는 사실상 

‘표절’에 해당합니다.

2. 이와 같은 실수가 거듭 나타난다면 논문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저자의 고의적인 부주의함(carelessness)과 무지(negligence)는 

연구부적절행위입니다.

3. 인용에는 A참고문헌에서 인용했다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참고문헌이 없거나, A참고문헌 원문과 그 내용이 상반된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입니다.

4. 참고문헌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인용된 참고문헌 원문의 내용을 독자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위변조 및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술적 가치가 없습니다.

5. 연구부적절 행위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면, 학술적 가치 여부 판단에 따라 

논문을 철회해야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도 그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대학신문

 

한국강사신문



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결과 통보문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되지 않고 상반되며, 인용/참고문헌의 오류 누락이 다수 

확인되는 것에 대한 대학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 통보문

▶ 서울 S대학교 결과

▶ 서울 H대학교 결과



Ref3(렙쓰리) 주요기능

교차율

검사문서의 
기본검사결과 

6가지

재인용 빈도

형식오류 확인

피인용별 
빈도분석

참고문헌
연도별 빈도분석

국내/외 문헌별 
빈도분석

Ref3

(렙쓰리)

▶ 기본검사 (무료)

- 교차율

- 검사문서의 기본검사결과 6가지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포함)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제외) - 중복된 저자를 제외한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참고문헌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참고문헌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 표기가 없는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본문에 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교차된 인용 – 본문/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

- 형식오류

- 재인용 빈도

- 피인용별 빈도

- 참고문헌 연도별 빈도

- 국내/외 문헌별 빈도

* 빈도의 수치를 제공하고 미리보기 데이터를 5개 무료제공

* 빈도가 높게 나오거나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때만 상세검사 권장합니다.

* 첫검사는 반드시 기본검사(무료)를 권장하며, 상세검사를 하더라도 이후부터의 검사는 다시 기본검사를 권장합니다.

▶ 상세검사

- 기본검사와 모두 동일하고 빈도의 수치와 모든 데이터를 제공



결과확인서 ①

②

①

④

③

① 교차율이 표시됩니다.

② 검사자, 검사문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③ 검사문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검사 시 선택한 검사문서의 스타일형식이 표시됩니다.

형식오류는 기본검사 시 “포함”으로 제공하며, 상세검사, 기관회원은 “포함/제외” 선택이 가능합니다.

④ 기본검사결과의 수치가 표시됩니다.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포함)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제외) - 중복된 저자를 제외한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본문 내 재인용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재인용

참고문헌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참고문헌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 표기가 없는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본문에 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교차된 인용 – 본문/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



결과확인서 ②

⑤

⑤ 빈도검사결 4가지의 수치가 표시됩니다. 빈도검사의 경우 지도자에게 있어서 더욱 용이합니다.

피인용 빈도 - 검사문서에서 한사람의 피인용이 몇건까지 있는지 표시됩니다. 한사람의 피인용은 석사논문 

기준 5건 미만 / 박사논문 기준 10건 미만을 권장합니다.

발행연도 빈도 – 최신문헌이 선호되며 90년대 이전 문헌은 재인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문헌유형 빈도 – 연구주제, 발행기관에 따라 유형의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국외문헌유형 빈도 – 특히 단행본, 기타 문헌의 경우 재인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②

③

①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이며, 검은색으로 표기됩니다.

② 본문에는 표기가 없고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은 파란색으로 표기됩니다. 

③ 참고문헌에는 표기가 없고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④ 가 확인되면 메세지를 통해 알려주고 수정을 유도합니다.



형식오류 란?

▶ 형식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인용, 참고문헌의 뒤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콤마,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 기호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형식오류로 판단합니다. 인용의 

형식은 국제규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규격과 통상적 국내표기를 기준으로 

형식오류를 표기합니다. 콤마 하나 띄어쓰기 하나 까지도 형식오류로서 찾아주며 연구자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연구의 완성도와 질을 높여 줍니다.

- 문서 업로드 시에 선택했던 인용 스타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오류, 누락, 오탈자 등을 

알려줍니다. ex) et.al, ×   /   et al. ○

- 형식오류가 있으면 “저자명(발행년)”이 동일 하더라도 교차하지 않습니다. 

형식오류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형식오류 수정방법을 참고하면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 형식오류는 렙쓰리의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형식오류만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사용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 형식오류부터 수정하고 누락된 인용을 찾으면 교차율을 쉽게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형식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면 렙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각종 

스타일별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수의 인용/참고문헌 누락 또는 다수의 형식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세검사를 권장합니다.



형식오류 수정방법 ①

▶ APA Style 7판 (본문 내 인용 기준)

* 본문 내 인용에 형식오류가 있으면 교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오류를 수정해야 교차가 됩니다.

본문 내 인용 형식오류 수정방법

국내 저자명 사이에는 , 콤마 또는 와, 과 사용합니다.

국내 저자명 뒤에는 외 또는 등을 사용합니다.

페이지 구분기호 – 하이픈 뒤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삭제합니다.

APA 7판은 저자명 3인 이상은 외 또는 등으로 표기합니다.

페이지 표기 p 다음에 . 마침표를 표기합니다.

발행년의 뒤에 “년도”를 삭제합니다.

페이지 뒤에 재인용을 넣어야 합니다.

발행년의 앞에 불필요한 , 콤마를 삭제합니다.

발행년의 오탈자를 수정합니다.

2009 뒤에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삭제합니다.

저자명과 발행년 사이에 ( 대신 , 콤마를 표기합니다.

저자명과 발행년 사이에 , 콤마를 표기합니다.

김명언 & 노연희(1998)

국내 저자명 사이 & (앰퍼센드) 오류 

김명언 et al.(1998)

국내 저자명 뒤 et al. 표기 오류 

김문성, 박성철(2013, pp.17- 19)

페이지 내 띄어쓰기 오류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2008)

저자명 3일 이상 표기 오류 

보건복지부(2022, p249)

페이지 표기 오류 

서현민(2021년도)

발행년 표기 오류 

정현철(2007, 재인용, p. 12)

재인용 표기 오류 

홍길동(,2008)

발행년 앞 기호 [. , : ; / & ( ) 등 ] 표기 오류 

(곽미라, 2018: 이점자, 201)

발행년 표기 오류 

(김경해, 2012; 송지민, 2009 )

발행년 뒤 띄어쓰기 오류 

(홍길동(1992)

저자명 앞 ( 괄호 표기 오류 

(홍길동2023)

저자명 발행년 사이 , (콤마) 누락 



형식오류 수정방법 ②

▶ APA Style 7판 (참고문헌 기준)

* 참고문헌에 형식오류가 있으면 교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오류를 수정해야 교차가 됩니다.

 형식오류 수정방법

이니셜 J, 사이에 . 마침표를 표기합니다.

마지막 국외 저자명 앞에 & 앰퍼샌드를 표기합니다.

국외 저자명은 성, 이니셜., & 성, 이니셜. 로 표기합니다.

(1991) 다음에 . 마침표를 표기합니다.

저자명 이니셜은 대문자 A 로 표기합니다.

APA7 표기법이 아닙니다. 표기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저자명 사이에 , 또는 가운데 점을 표기합니다. 

저자명 (발행년) 사이 불필요한 , (콤마)를 삭제 합니다.

저자명은 APA 7기준 20까지 모두 표기합니다.

참고문헌

Ahmadian, M. J, & Tavakoli, M. (2011). The effects of 

task repetition on accuracy production. 

 국외 저자명 이니셜 뒤 기호 [ . , : ; / & ( ) 등 ] 오류

Bygate, M., and Samuda, V. (2005). Integrative 

planning and the use of task repetition. 

 국외 저자명 사이 and 표기 오류

R. Ellis.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국외 저자명 표기 오류

Hunt, K. W. (1991) Syntactic maturity in schoolchildren 

and adults. Press.

 발행년 뒤 . (마침표) 누락

Kang, a. (2017). The Effects of Task Repetition on 

Education, 22(4), 69-101.

 국외 저자명 소문자 오류

李聖賢.「드라마 수용에 있어서의 팬덤(Fandom)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翰林大學校, 2003.

 알수 없는 표기법

김민경, & 신제구 (2018). 참고문헌 표기법, 학지사.

 국내 저자명 사이 & (앰퍼샌드) 표기 오류

박현주, (2019).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저자명 (발행년) 사이 , (콤마) 오류

Grady, J. S., Her, M., Moreno, G., Trady, J. S., Her, M., 

Toreno, G., Terez, C., Drady, J. S., Der, M., 

Doreno, G., ... Yelinek, C. D. (2019).  Syntactic 

maturity in schoolchildren and adults. Press.

 저자명 21인 이하 표기 오류



이용권충전 (개인회원의 상세검사 필요시에만 사용권장)

▶ 기본검사 - 하루 2회 무료이며, 기본검사만으로 충분한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세검사 - 오류, 누락 인용이 많다면 기본검사 이후에 상세검사를 권장합니다.

1회 33,000원(vat포함)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세검사 1회 이후에는 기본검사 만으로 잔여수정이 충분합니다.

*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MOU체결시 1~!2학기동안 대학원 컴퓨터실, 전산실 등에서 무제한 상세검사가 가능합니다.

렙쓰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이용권충전 후 상세검사가 가능합니다. 

* 렙쓰리는 기본검사(무료)를 권장합니다. 오류, 실수가 많은 논문에 대해서만 상세검사를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까지 총 3가지의 결제수단 중 선택해서 결제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 1회당 1개의 이용권이 결재 가능하며, 1개 이용권 소진 전까지는 추가결제(누적)가 불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용권의 정보이력 및 결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시 이벤트를 개최하여 무료이용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상세검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일일 검사 가능 문서 수 : 2회

- 검사 가능 용량 : 500KB(평균논문 용량)

- 비용 : 기본검사 무료 / 상세검사 1회 33,000원(vat포함)

- 서비스 : 교차율, 검사문서의 기본검사결과 / 총 6종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포함)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제외) - 중복된 저자를 제외한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참고문헌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참고문헌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 표기가 없는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본문에 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교차된 인용 – 본문/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

  형식오류, 재인용 빈도, 참고문헌 연도별 빈도, 피인용별 빈도, 국내/외 문헌별 빈도 / 총 6종

* 기본검사 시 빈도의 수치를 제공하고 미리보기 데이터 5개를 제공합니다.

* 상세검사 시 빈도의 수치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합니다.

▶ 기관회원

- 일일 검사 가능 문서 수 : 무제한 (1회당 10개문서까지 가능)

- 검사 가능 용량 : 200MB

- 비용 : 협의

- 서비스 : 기본검사와 동일하고 빈도의 수치와 모든 데이터를 제공

- 추가 서비스

1. 형식오류의 포함/제외 선택 가능

2. 형식오류 모아보기 기능 제공

3. 최대 10개 문서를 동시 검사 가능

▶ 기관회원 협의사항

- 학부포함 전교생을 기준 / 대학원 전교생 기준 / 학위논문 졸업예정자 기준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재적인원을 제공 받은 후 비용협의

- 기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비용확인 후 최대한 학교의 입장에서 비용을 협의

- 1만명 기준 1인당 500-1,000원 수준의 가격제안

▶ 문의사항

(주)아이티쓰리 I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A동 1206호 (가산동, 갑을 그레이트 밸리)

개발팀 대표전화 I 02) 6275-6637

박래진 실장 I admin@it3.co.kr




